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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료 생산용 기계·장비 예산 60억 원 추가 확보!

- 전남도 적극노력, 트렉터 등 장비 부족난 해소로 고품질 조사료 생산 기대 -


□ 전남도는 “국내산 조사료의 안정적인 생산·공급”을 위해 조사료 경영체에 

기계·장비 구입 비용 6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‘21년 총 사업비 

151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.
※ 지원현황 : (당초) 91억원 / 53세트 → (변경) 151억원 / 84세트(증 60, 31)

□ 금번 추가 예산은 농식품부 조사료 국비 유보예산 변경 사용 제안 및 기계·

장비 지원 방문 건의 등 지속적인 설득 노력으로 농식품부 유보액 국비 

25억 원의 60%인 15억원을 확보하게 되었다.

□ 확보된 예산은 시·군의 추가지원 건의물량 및 재배면적 등을 감안하여  

순천시 등 13개 시·군에 배정하였으며, 

 ○ 시·군에서는 선정된 조사료경영체 중 법인 운영실적, 조사료 재배면적, 

보관시설 확보, 보유장비 현황, 귀농인·청년창업 농업인 등을 평가하여 

우선순위별로 지원하게 된다.

□ 지원자금의 용도는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트렉터, 결속기, 랩피복기 등 

을 수확면적 30ha 기준 일반단지는 1.5억 원, 전문단지는 3억 원 이내

에서 조사료경영체에 지원하게 되며, 노후장비 교체는 5~8년(트렉터 

8년, 기타장비 5년) 경과 한 후 지원 한다.

□ 박도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은 “조사료 재배면적 확대 및 노후화된 

기계·장비로 조사료 적기 수확·공급에 애로가 있었으나, 추가 예산 확보로 

기계·장비 부족문제를 해소하게 되어 고품질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 

할 수 있게 되었다”고 말했다.


